
SK, 일감 몰아주기 거래 35조원
물적 분할로 내부거래 비중 높아져 … 수직계열화 작업 고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앞두고 대기업들이 한때 국내산업의 강점으로 여겨왔던 <수직계열화> 경

영을 계속해야 될지 고민에 휩싸이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차원에서 대기업 수직계열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이후 대기업들은 기업분할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수직계열화 작업을 대부분 중단했다.

수직계열화는 국내 대기업들이 신속·과감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계열사 하나의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다른 계열사도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과 함께 최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성공모델>로서의 역할 중단을 강요당하고 있다.

최근 주요 대기업 집단이 공개한 2012년 계열사 사이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규모는 삼성 28조2000억원(내부

거래 비중 9.0%), 현대자동차 35조원(21.3%), SK 35조2000억원(22.7%), LG 15조3000억원(15.5%), 롯데 8조5000

억원(7.8%)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내부거래액을 기록한 SK그룹은 경쟁력 제고와 업종 전문화를 위해 기업분할을 실시한 것이 내부

거래액 급증의 원인이 됐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2011년 단행한 SK에너지(현 SK이노베이션)와 SK텔레콤의 물적 분할에 따라 1년 사이 내부거래 금액이

2010년 그룹의 내부거래액인 17조4313억원에 육박하는 16조7585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내부거래액 증가분 가운데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의 거래액이 13조1640억원으로 내부거래액

증가분의 78.5%를 차지했으며, SK플래닛 분사에 따른 1533억원을 포함하면 총 13조3173억원으로 내부거래액

증가분의 80%(79.4%)에 달했다.

2012년 내부거래액 증가분 1조433억원도 SK플래닛 분사에 따른 거래액 6008억원과 인수합병으로 그룹에 새

롭게 편입된 SK하이닉스 계열사 사이의 거래액 2028억원이 77%를 차지했다.

재계는 모든 내부거래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국내기업들의 분할, 인수합병 등을 통한 성장의 활력을 떨어

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에 신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스템통합(SI) 등은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도 있으나 정상

거래 비율을 일률적으로 30%로 정해 불합리가 나타난다”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산업 문화 차원의 수직계열화는 폐쇄적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을 하되,

산업경제의 성장차원에서 전체를 금기시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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